
SK하이닉스, 저소득층 아동에 정기후원

SK하이닉스(대표 박장석)가 디딤씨앗통장 가입 후 생활이 어려워 저축하지 못하거나 저축액이 적은 청주지

역 저소득층 아동을 후원한다.

청주시에 따르면, SK하이닉스는 2013년 1월까지 1년 동안 저소득 아동 200명에게 월 3만원씩 모두 7200만

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공동모금회를 통해 매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사업단에 지정 기탁하는 방식이며, 디딤씨앗통장은 저

소득 아동이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(지방자치단체)도 같은 금액을 만 17세까지 적립해

주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.

적립금은 학자금, 창업지원금, 주거비, 의료비, 결혼자금 등 자립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.

청주에서는 960명이 디딤씨앗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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